
<오스트레일리아>

9 6년 관세율 5 %로 인하
산업보호 명분 이용,
ICI 등“반덤핑”공세 선도
오스트레일리아 반덤핑청( A D A )은 9월3일 한국산 H D P E에 대해 최고 2 8 %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

키로 확정했다.

이로써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반덤핑 규제를 받는 한국산 화학제품은 L D P E·H D P E·E P S·P A·

D O P·시안화나트륨 등 6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오스트레일리아가 한국산 화학제품을 집중 규제하고 있는 것은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한국 진출

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ICI·Hoechst 등 다국적 기업 오스트레일리아 법인들이 현지 생산업체를

수출창구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데 따른 보복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I C I·Hoechst 등 반덤핑 제소 선도 한국산 H D P E·LDPE 등 6개 품목 규제
1 / 4분기중 한국산 합성수지의 대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은 2 7 4만달러로 9 1년 동기대비 95.6% 늘어났

으며, HDPE는 1 1 4만달러로 1 0배 이상 늘어나 오스트레일리아 수입의 1 7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 L D P E는 한국을 포함 1 6개국 수출업체에 대해 ICI Austrailia가 9 0년7월 A C S (오스트레일리아 관

세청)에 반덤핑 제소, 한국을 비롯 6개국 수출품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나 I C I가 이에 불복,

A D A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A D A에서도 덤핑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부재가 인정되어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나 또다시 불복,

High Court에 제소, 현재 계류중에 있다.

L D P E의 대 오스트레일리아 수출비중은 9 1년 한양화학이 5만8 0 0 0달러를 수출, 전체 수출액 5 1 0 5만

7 0 0 0달러의 0 . 1 %에 불과,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 2년 상반기의 대 오스트레일리아 수출량은 A D A의 무혐의 판정에 영향을 받아 전체 수출량의

0 . 5 %인 1 9 6톤으로 약상승 기류를 나타내고 있다.

H D P E는 9 1년1 0월 Hoechst Aus-trailia가 한국 등 1 0개국 수출업체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제소, ACS

는 조사를 통해 예비판정에서 긍정혐의가 있다고 판정, 92년 9월3일 A D A에서도 한국·싱가폴·사

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려 앞으로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피제소 업체로는 대한유화·한양화학 등 7개 업체에 이르고 있으며, 91년 대 오스트레일리아

수출비중면에서 현대가 전체 수출량의 7 . 3 %로 가장 높고, 유공은 0 . 0 7 %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1년 수출량은 대림산업이 1 4 5 1톤으로 대 오스트레일리아 총 수출량 3 3 6 1톤의 40% 이상을 점유하였

으나, 92년 상반기에는 2 0 0톤에 불과했다.

국내 대부분의 피제소 업체들은 조사 개시후 제소건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수출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P V C는 ICI Austrailia, BF Goodrich 공동으로 한국 등 1 0개국 수출업체에 대해 덤핑제소해, ACS가

조사개시후 3개월만에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수출품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제소업체들은 이의를 제기, ADA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며 A D A는 A C S의 조사를 토대로 예

비판정을 번복, 덤핑판정을 내렸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내 한국산 수출제품의 점유율이 낮은 이유

로 반덤핑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한양화학·럭키 등 국내 피제소업체들의 전체 수출량중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제품 비중은 9 0년

1.3%, 91년 0 . 8 %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 P S는 올해 2월 Chemplex Sales, BASF Austrailia 공동으로한국을 포함 5개국에 대해 덤핑을 제소,

6월 예비판정에서 덤핑 긍정판정을 받았다.

국내 피제소업체는 한남화학, 신아, 럭키 등이며 이들 업체들의 오스트레일리아 수출액은 9 0년 1 5 0

만1 0 0 0달러, 91년 1 9 7만1 0 0 0달러로 나타나 각각 2%, 1.3%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범용 가소제인 D O P는 덤핑제소후 A C S가 예비판정에서 한국산에 대해서만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

나, 제소업체인 ICI Austrailia가 재심을 요청, ADA가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A D A는 D O P도 A C S의 판정을 번복,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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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대 오스트레일리아 DOP 수출은 9 0년 5만3 0 0 0달러에서 9 1년 1 1 8만6 0 0 0달러로 급격히 증가

되었으나, 향후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감소될 전망이다.

P A (무수프탈산)도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에서 덤핑피해가 인정되어 반덤핑관세 부과 품목으로 확정

됐다. 국내 피제소업체는 삼경화성 및 제철화학이며, 91년 수출액은 2 6 0만달러이다.

이외에 시안화나트륨도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으며, 솔비톨 용액, 감열기록지(팩시밀리 용지) ,

저압전선 등은 무혐의 최종판정을 받았다.

9 6년 관세율 5% 수준 인하 대
비해 반덤핑 규제로 자국 산업
보호 장벽 마련
일반적으로 덤핑의 개념은 6 7년 케네디

라운드 및 8 0년 도쿄라운드에서 제정된

G A T T의 Anti Dumping Code의 법적

근거에 의거,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

된 제품의「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제품의 「통상거래가격

(Normal Value)」보다 낮은 경우를 덤

핑으로 규정한다.

통상거래가격은 수출국의 내수판매가

격을 의미하며, 확정적인 가격이 없는

경우 제3국에 수출되는 동종상품의 최

고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판매 및 일반

관리비와 적정이윤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

또 이로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자

국산업 보호차원에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9 0년 이후 한국산 화

학관련 1 2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제소

를 해왔으며, 다른 외국산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GATT 및 G A T T

반덤핑코드의 서명국으로서 시장개방

에 대응하여 자국산업의 경쟁력 기반

유지를 이유로 반덤핑 규제를 대폭 강

화하고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관세

율을 현행 1 0 ~ 1 5 %에서 9 6년까지 5%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오스트레일리아의 반덤핑 제소 증가는 오스트레일리아 경제의 불황과 일치하고 있는데 7 0년대

후반, 80년대 초, 90년대 전반에 걸쳐 덤핑제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불황기인 9 1 / 9 2년의 반덤핑 제소는 8 8 / 8 9년보다 243% 증가한 7 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한국에 대한 제소 건수가 1 2건이고, 화학관련 제품이 1 0건에 이르고 있다.

8 2년부터 9 2년까지 1 0년동안 한국업체에 대한 반덤핑 제소건수는 3 6건에 달하며, 조사결과 대부분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반덤핑제도 조사절차를 살펴보면, 제소업체가 A C S (오스트레일리아 관세청)에 제

소하면, ACS는 덤핑 및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관련 증거유무를 검토, 제소후 2 5일 이내에 제소를 기

각하거나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구 분

L D P E

P V C

H D P E

E P S

P A

팩시밀리용지

시안화나트륨

D O P

전 선 제 품

수 출

전 체

대 호 주

비 중

전 체

대 호 주

비 중

전 체

대 호 주

비 중

전 체

대 호 주

비 중

전 체

대 호 주

비 중

전 체

대 호 주

비 중

전 체

대 호 주

비 중

전 체

대 호 주

비 중

전 체

대 호 주

비 중

1 9 9 0

1 1 , 2 5 5

0

0

4 1 , 9 9 1

5 3 3

1 . 3

1 0 2 , 7 8 0

2 , 0 0 5

2 . 0

1 3 , 1 2 8

1 , 5 0 1

2

1 6 , 5 6 8

1 3 5

0 . 8

1 , 1 8 6

4 0

3 . 4

1 0 , 4 0 3

4 , 7 9 3

4 6 . 1

3 2 , 9 8 7

5 3

0 . 2

3 8 , 9 6 0

5 6

0 . 1

1 9 9 1

5 1 , 0 5 7

5 8

0 . 1

6 4 , 1 1 3

5 4 3

0 . 8

1 6 3 , 1 8 0

3 , 0 4 8

1 . 9

1 4 , 0 7 5

1 , 9 7 1

1 . 9

2 8 , 9 6 2

2 6 4

0 . 9

1 , 6 8 7

0

0

7 , 7 0 8

5 8

0 . 8

5 6 , 9 9 5

1 , 1 8 6

2 . 1

6 2 , 4 1 1

9 4

1 . 5

증감률

3 5 3 . 6

5 8 0 . 0

5 2 . 7

1 . 9

5 8 . 8

5 2 . 0

7 . 2

3 1 . 3

7 4 . 8

9 5 . 6

4 2 . 2

▽1 0 0

▽2 5 . 9

▽9 8 . 8

7 2 . 8

2 , 1 3 7 . 7

6 0 . 2

6 7 . 9

(단위: 1 0 0 0달러, %, ▽는 감소)

<표1> 오스트레일리아반덤핑규제 품목 수출비중



이때 A C S는 덤핑 및 피해여부를 종합하여 예비판정을 내리며 긍정판정시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A D A (반덤핑청)에 회부한다.

반면, 무혐의 판정일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거나 또는 제소자는 A D A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 D A는 A C S의 예비판정 결과를 재검토해 최종판결을 내리며 긍정판정을 받게될 경우 확정관세를

부과하고, 무혐의 판정일 경우 조사를 종결하나 제소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연방법원에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다.

구 분

L D P E

P V C

H D P E

E P S

P  A

구 분

D O P

시안화나트륨

솔비톨용액

감열기록지

저 압 전 선

제소·처리현황

·I C I - A u s t r a i l i a사, 한국을 비롯 1 6개국 수출업체에 대해

덤핑 제소

·90.9.27 ACS 조사개시(답변자료기제출)

·91.2.1 ACS으로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6개국 수출품에

대하여 무혐의 판정

·91.2.27 ICI사 재심요청

·91.5.8 재조사 개시

·91.9.18 ADA 무혐의 판정(덤핑·피해 인과관계 부재)

·91.10.4 ICI사 High Court 제소

·ICI-Austrailia, BF Goodrich사 공동으로 한국 등 1 0

개국 수출업체에 대해 덤핑제소

·91.5.8 ACS 예비조사개시

·9 1 . 6 . 1 7까지 서면답변 A C S에 제출요구

─ 한양화학만 답변

─ 럭키「소량수출」의사전달

·91.8.16 ACS 한국산을 포함한 4개국 수출품에 대해 무

혐의 판정

·91.9.16 제소업체 A D A에 재심 요청

·91.11 덤핑긍정혐의 예비 판정

·92.4 덤핑판정(덤핑과세무 부과)

·91.10 Hoechst-Austrailia, 한국등 1 0개국 수출업체에

대해 덤핑제소

·91.11.27 ACS 예비조사개시

·9 2 . 1 . 6까지 서면 답면 A C S에 제출요구

·92.3.26 ACS 덤핑긍정

·92.9.3 최종판정에서 덤핑판정(한국(최고 2 8 % )·싱가폴

(최고 4 0 % )·사우디아라비아(최고 1 5 % ) )

·Chemplex Sales, BASF-Austrailia사 공동으로 한국

을 포함 5개국 수출업체에 대해 덤핑제소

·92.2.1 ACS 예비조사개시

·9 2 . 3 . 3 0까지 서면답변 ACS 제출요

·92.6.1 덤핑긍정 판정

·91.9 ICI-Austrailia 한국을 포함 5개국 수출업체에 대

해 덤핑제소

·91.10.29 ACS 예비조사개시

·9 1 . 1 2 . 2까지 서면답변 ACS 제출요구

·92.2.12 ACS 덤핑긍정 예비 판정

·92.2 ADA 회부

·92.6 ADA 덤핑관세 부과

제소·처리현황

·90.12.7 ICI-Austrailia사 한국을 포함 5개국 수출업체

에 대해 덤핑제소

·91.2.1 ACS 예비조사개시

·9 1 . 3 . 1 2까지 서면답변서 ACS 제출요구

─ 한양화학 답변제출

─ 삼경화성은 조사단 방한시 자료제시

·91.6.6 ACS 한국산에대해서만 무혐의 판정

·91.6.19 ICI사 재심 요청

·91.8.24 ADA 재조사개시

·91.11.17 ADA 반덤핑관세부과 결정

·AGR, ICI, Minproc사 공동으로 한국 및 7개국 수출업

체에 대해 덤핑제소

·90.10.10 ACS 조사개시

─ 현지 변호사 기선임/답변자료 기제출

─ 현지 수입업자 청문회 참석

·91.2.20 ACS 덤핑긍정예비판정

·91.2 ADA 회부

·91.6.24 ADA 반덤핑관세부과 결정

·I C I - A u s t r a i l i a사 한국을 비롯 6개국 수출업체에 대해

덤핑제소

·90.2.1 ACS 조사개시(답변자료기제출)

·90.6.14 ACS 덤핑예비판정

·90.10.29 ADA 무혐의판정(무피해)

·Mark Sensing사 한국을 비롯 3개국 수출업체에 대해

덤핑제소

·91.6.19 ACS 예비조사개시

·9 1 . 7 . 2 9까지 서면답변 ACS 제출요구

─ 91.8.12~13 ACS 조사팀방한

·91.10.2 ACS 무혐의판정(덤핑, 피해, 인과관계부재)

·MM Cable을 비롯 3개사를 대신 호주 전기전자제품 제

조업자협회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덤핑제소

·91.9.5 ACS 예비조사개시

·9 1 . 1 0 . 1 5까지 서면답변 A C S에 제출요

─ 서면답변 기제출

─ 91.10.28~11.8 조사단 방한시 대성전선, 대한전선,

국제전선 실사

·91.12.18 ACS 무혐의 판정

·91.12 제소업체 A D A에 재심요청

·92.2.26 ADA 무혐의최종판정

<표2> 반덤핑제소 처리현황
( A C S :오스트레일리아 관세청, ADA:반덤핑청)



덤핑 처리기한 짧고 이의제기 가능 한국 수출비중 낮아 소극적 대처
현재 한국 수출제품중 오스트레일리아 반덤핑 규제 대상품목은 1 2개에 이르고 있으며, 금액비중은

9 0년 수출액 4억1 3 9 4만달러중 4 . 7 %인 1 9 2 9만달러, 91년에는 6억7 9 9 3만달러중 2 . 5 %인 1 7 2 6만달러로

수출액중 반덤핑 규제 대상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 국내 피소업체들은 제소건에 대해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중 화학관련 반덤핑제소는 합성수지(PVC, LDPE, HDPE, EPS) 및 DOP ·PA 등 1 0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6개 품목이 반덤핑과세 부과대상이며, 1건은 계류중에 있고 나머지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중에는 A C S가 덤핌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을 상급관청인 A D A가 오스트레일리아 관련업체의 이

의를 토대로 A C S의 판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 반덤핑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반덤핑제소 및 산업피

해 판정 등 외국산 제품의 유입을 적극 차단하려는 오스트레일리아 업계의 자구노력은 계속될 것으

로 보인다.

또 현재 가장 신속한 제소절차를 가진 오스트레일리아가 최근 반덤핑 규제 입법안에서 제소처리 기

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하는 등 반덤핑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입제품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 반덤핑제도를 사실상의 보호조치

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덤핑제품이나 보조금 수혜제품으로부터 자국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어느때보다도 강력해지고 있다.

P V C

L D P E

H D P E

E P S

D O P

P A

한양화학

럭 키

소 계

한양화학

대림산업

한양화학

대한유화

호남석유

유 공

삼 성

현 대

소 계

한남화학

신 아

럭 키

소 계

한양화학

럭 키

삼경화성

소 계

삼경화성

제철화학

소 계

전체

3 1 , 7 2 3

1 9 , 1 2 8

5 0 , 8 5 1

1 4 , 1 9 8

6 5 , 8 8 5

2 4 , 8 2 6

1 6 , 0 3 9

1 , 7 9 4

6 7

─

─

1 0 8 , 6 1 1

2 , 9 7 8

5 , 8 0 0

─

8 , 7 7 8

6 , 0 9 8

1 8 , 0 0 0

2 0 , 0 0 0

4 4 , 0 9 8

1 6 , 7 8 0

1 1 , 8 2 3

2 8 , 6 0 3

대호주

4 6 6

─

4 6 6

─

─

─

4 , 3 1 2

3 1

─

─

─

4 , 3 4 3

6 8 0

3 1 0

─

9 9 0

5 1

─

─

5 1

─

2 5 2

2 5 2

비중

1 . 4

─

0 . 9

─

─

─

2 6 . 9

1 . 7

─

─

─

4 . 0

2 2 . 8

5 . 3

─

1 1 . 3

0 . 8

─

─

0 . 1

─

2 . 1

0 . 8

전체

7 1 , 2 3 1

2 5 , 1 2 2

9 6 , 3 5 3

1 8 , 1 5 7

6 8 , 5 8 4

1 4 , 9 2 2

3 7 , 1 3 1

1 6 , 5 5 8

4 2 , 1 9 0

1 8 , 7 4 3

4 , 0 9 4

2 0 2 , 2 2 2

3 , 8 5 0

7 , 2 0 0

1 , 4 6 1

1 2 , 5 1 1

7 , 6 6 8

2 5 , 0 0 0

2 5 , 0 0 0

5 7 , 6 6 8

1 8 , 3 7 6

2 6 , 0 7 6

4 4 , 4 5 2

대호주

4 7 5

─

4 7 5

2 4

1 , 4 5 1

1 2 1

6 5 6

4 4 1

3 2

3 6 0

3 0 0

3 , 3 6 1

7 7 0

6 5 0

1 2 1

1 , 5 4 1

─

─

─

─

1 8

3 1 2

3 4 0

비중

0 . 6

─

0 . 5

0 . 1

2 . 1

0 . 8

1 . 7

2 . 7

0 . 0 7

1 . 9

7 . 3

1 . 7

2 0 . 0

9 . 0

8 . 3

1 2 . 3

─

─

─

─

0 . 1

1 . 2

0 . 7

전체

4 1 , 8 8 7

2 3 , 7 9 2

6 5 , 6 7 9

3 7 , 5 6 2

4 8 , 3 0 0

2 0 , 6 2 3

6 0 , 6 0 3

2 3 , 3 3 3

2 4 , 9 0 8

3 1 , 5 2 4

1 5 , 7 0 0

2 2 4 , 9 9 1

2 , 7 6 4

4 , 5 0 0

1 , 2 0 0

8 , 4 6 4

4 , 7 6 1

9 , 0 0 0

2 0 , 0 0 0

3 3 , 7 6 1

─

1 5 , 5 4 0

1 5 , 5 4 0

대호주

1 6 4

─

1 6 4

1 9 6

2 0 0

1 5 4

5 4 4

6 6 5

1 0 2

9 8 0

6 5 0

3 , 2 9 5

3 6 0

2 5 0

─

6 1 0

─

─

─

─

─

1 9 6

1 9 6

비중

0 . 4

─

0 . 2 5

0 . 5

0 . 4

0 . 7

0 . 9

2 . 9

0 . 4

3 . 1

4 . 1 ̀

1 . 5

1 3 . 0

5 . 6

─

7 . 2

─

─

─

─

─

1 . 2

1 . 2

1 9 9 0
구 분 업체명

1 9 9 1 1 9 9 2년 상반기

<표3> 대 오스트레일리아 화학제품 수출현황
(단위:톤, %)



이에 국내 관련업체 및 기관은 반덤핑제도의 법적·제도적 절차 및 시장규모 등을 철저히 조사, 수

출후 야기될 수 있는 반덤핑 제소 등의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덤핑제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보채널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덤핑제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제품은 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는 등 해당품목 관

련업체 및 유관기관의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2 / 1 0 / 1 >

구 분

L D P E

P V C

H D P E

E P S

D O P

P A

시 안 화

나 트 륨

솔 비 틀

용 액

감열기록지

저 압

전 선

제소업체

ICI Austrailia

ICI Austrailia

BF Goodrich

H o e c h s t -

A u s t r a i l i a

Chemplex Sales,

BASF 

A u s t r a i l i a

ICI Austrailia

ICI Austrailia

A C R

I C I

M i n p r o c사 3개

사 공동

ICI Austrailia

Mark Sensing

MM Cable 등

3개사를 대신 호

주전자제품 제조

업자협회

피소국가

한국, 캐나다, 프랑

스, 일본, 이태리,

대만, 미국, 싱가폴

등 1 6개국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헝가리, 이

스라엘, 멕시코, 폴

랜드, 싱가폴, 대

만, 미국

한국, 홍콩, 이태

리, 일본, 사우디,

싱가폴, 스웨덴, 미

국, 태국, 구소련

한국, 프랑스, 사우

디라아비아, 대만,

영국

한국, 독일, 벨지

움, 프랑스, 베네주

엘라

한국, 아르헨티나,

벨지움, 브리질, 이

스라엘

한국, 독일, 이태

리, 일본, 대만, 영

국, 미국

한국, 프랑스, 대만,

멕시코, 태국, 서독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제소시기

9 0 . 7

9 1 . 4

9 1 . 1 0

9 2 . 2

9 0 . 1 2

9 1 . 9

9 0 . 1 0

9 0 . 2

9 1 . 6

9 1 . 9

국내피소업체

한양화학, 골든

벨상사

한양화학, 럭키

대림산업, 한양

화학, 호남석유,

대한유화, 유공,

삼성, 현대

한남화학, 신아

화학, 럭키

한양화학, 럭키,

삼경화성

삼경화성, 제철

화학

동서석유화학

럭키, 럭키금성

상사

전주제지

대성전선

비 고

9 1년: 5만8 0 0 0달러

9 0년: 5 3만3 0 0 0달러

9 1년: 5 4만3 0 0 0달러

9 1년:삼성·현대

수출 없었음

·9 0년:한양화학

5만달러

·8 9년:삼경화성

3 5 0만달러

·9 1년: 1 1 9만달러

덤핑관세율 4 ~ 3 3 %

9 1년: 2 6 0만달러

덤핑관세율 4 3 %

8 9년: 1 0 6 5만달러

9 0년: 4 7 9만달러

9 1년: 6만달러

덤핑관세율 2 0 ~ 3 4 %

9 0년: 4만달러

9 1년: 5만달러

<표4> 오스트레일리아의품목별반덤핑제소 현황


